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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출신의 두 경제학자 심숀 비클러와 조너선 니찬이 쓴 〈권력 자본론〉은 
번역본만 있을 뿐 원본은 없는 책이다. 두 학자는 2002 년 영국 런던의 
플루토프레스 출판사에서 〈이스라엘의 전지구적 정치경제〉(The Political 
Economy of Israel)를 냈는데, 이 책은 자본의 본질을 다룬 이론 부분과 이스라엘 
정치경제에 대한 분석을 다룬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권력 자본론〉은 이 가운데 
앞의 '이론 부분'의 초고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이스라엘의 전지구적 정치경제

〉에서는 초고를 편집과정에서 대폭 줄여 뼈대만 남겨 놓았는데, 그 원텍스트를 
살려낸 것이다. 현재 캐나다 토론토대학에서 정치경제학 박사 과정에 있는 옮긴이 
홍기빈씨는 지은이들과 상의해 수정·보완된 이론 부분 초고를 넘겨받아 번역본을 
완성했다고 한다.  
 

옮 긴이가 출간된 적 없는 영문 원고를 굳이 우리말로 옮긴 것은 지은이들의 이론 
부분 원고가 주류 경제학과 현실의 세계경제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전망을 열어줄 수 있는 유력한 이론적 틀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은이들은 300 년에 가까운 근대경제학의 역사를 개괄하면서, 그 경제학적 
이론들을 떠받치는 세계관적 토대를 검토한 뒤, 그것이 왜 오늘의 경제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지 해부한다.  
 

지은이들의 설명으로는, 애덤 스미스 이래 근대 경제학은 앞세대에 등장한 아이작 
뉴턴의 기계적 우주관의 압도적 영향 아래 형성된 것이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은 경제의 영역을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일종의 기계적 시스템으로 보고, 
마치 천체가 기계 구조처럼 운행하듯이 그렇게 움직이는 체계로 이해한 결과다. 
이런 기계적 세계관의 연장선에서 경제는 경제 바깥의 영역, 이를테면 정치와 
철저히 단절된 채 자기완결적 구조를 형성한다는 '정치와 경제의 이분법'이 
성립한다.  
 

이 이분법은 현실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판단이기도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돼야 
한다는 당위를 포함한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정치권력과 같은 외부의 개입과 
간섭을 잘 차단할수록 경제는 잘 돌아간다는 논리인데, 18~19 세기 고전경제학 
시기에 이 논리는 전근대적·봉건적 권력의 압제로부터 경제와 시장을 해방시키는 
순기능을 했다고 지은이들은 말한다. 그러나 이후 이 논리는 변화한 현실의 변화를 
설명하는 힘을 잃었고, 특히 오늘날 전지구적으로 횡행하는 '신자유주의'에 
이르러서는 반동적 이데올로기로 고착했다고 본다. 국제적 차원에서 정부의 
개입과 간섭을 분쇄함으로써 거대한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는 논리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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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현실의 경제학은 18 세기 고전 경제학의 세계관적 가정을 고수하고 있다. 
지은이들은 경제 영역의 '주권자'인 자본을 새롭게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자본은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힘이라기보다는 '생산에 대한 지배권력'이라고 
강조한다. 자본가들은 생산에 투입되는 물질적 자재와 장비에 대한 소유권을 
무기로 삼아 사회 전체의 생산을 사보타주할 수 있는 일종의 지배권력이며, 이 힘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재구축하는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자본이 곧 권력이며, 
따라서 자본과 권력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때 현실의 경제 체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이론적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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